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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 실명걱정 없겠네...‘빛나는 콘택트렌즈’로 망막병증 막는다
POSTECH 한세광 교수팀, "렌즈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안질환 예방"

LED가 장착된 무선구동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이용한 당뇨성
망막병증 예방·조기 치료 시스템에 대한 모식도 [사진 제공 =
포스텍]

평생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합병증을 불러일으키는 당뇨병은 현대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질병 중 하나다. 당뇨병을 오래 앓을수록 망막 병증이 생길 위험성도 높아지는데, 이 경우

시력이 점차 낮아지고 심하면 실명까지도 이를 수 있다. 최근 이러한 망막 병증을 LED 콘택트

렌즈로 예방 및 조기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



POSTECH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 통합과정 이건희 씨, 화이바이오메드 신상배 박사 연구팀

은 스마트 콘택트렌즈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했다. 이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후 120 마이

크로와트(μW, 100만분의 1와트)의 빛을 무선구동을 통해 망막에 전달하면 당뇨성 망막 병증을

예방하고 초기 단계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당뇨성 망막 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안구에 약물을 주사하거나, 마취 상태에서 레이저로 수

천 개의 작은 화상으로 망막 가장자리와 혈관을 파괴하는 시술이 필요해 환자들의 고통이 컸

다. 

인쇄하기 취  소



연구팀은 당뇨병이 있는 동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주 3회 15분씩 총 8주간 렌즈를 착

용한 동물에서는 당뇨성 망막 병증이 나타나지 않았고 렌즈를 착용하지 않은 동물에서는 망막

병증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각막과 망막의 조직학적 분석으로 안전성과 효과도 입증했다.



한세광 교수는 "이번 연구성과는 광학 장치를 렌즈형 웨어러블 기기에 도입해 그 활용 분야를

넓힌 것으로, 산소포화도, 맥박, 안질환 등의 진단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면증 등의 치료에 응용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Advanced Science)'에 최근 게재된 이 연구성과는 한국연구

재단의 나노미래소재 원천기술개발 사업, 질병중심 중개연구 사업, 개인기초연구 사업(중견연

구), BK21 사업,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등과 중소벤처기업부의 WC300 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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